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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사업가정신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저번주의 월가 저널에서 뉴욕의 지역개발업자 Jay Sugarman에 대한 글을 읽었다. 오늘날 

유명한 애스버리 공원이 위치한 땅은 10년 전 짓다가 만 건물들이 가득한, 발조차 불확

실한 빈 땅이었다. 그리고 Sugarman이 이 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황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는 이 지역의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

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렸던 일이었지만, Sugarman은 과감한 배팅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뚝심은 실제로 보상받았다. 

 

이제 애스버리 공원 지역은 황무지에서 새로운 음식점과, 미술 갤러리, 그리고 음악이 가

득한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Sugarman은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했고 유의미한 수

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창창한 미래가 예상되지만, 사업에 있어서 변

화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다. 우리의 입맛이 변하듯이, 언제든 업황은 변화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Sugarman과 그와 같은 일련의 사업가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굳이 실행하지 않을 일들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그리고 그의 

애스버리 공원 사업 덕분에 낙후되었던 해당 지역은 주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물론 장기적으로 사업이 실패한다면 Sugarman은 손실을 봐야

겠지만, 그와 같은 사업가들은 언제든 자신의 투자금을 잃을 준비가 되어있는, 뚝심 있게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진세는 사업가들의 진취성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사업가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존재한다. 사업가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사회의 상위 1%가 미연방의 50%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급 투쟁가들

은 여전히 부자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자와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원하고, 이러한 태도들은 사업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기를 꺼려하게 만들어 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뿐이다. 

 

부유층은 잃을 자금이 많기에 손실을 예상하더라도 사회 인프라에 어느 정도 투자를 단

행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미 연방 수입원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은 제안되지 않는다. 그리고 돈 많은 사업가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점점 더 투자를 단행할 동기, 즉 진취성을 잃게 된다. 만약 부유한 

사업가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누진세와 같은 부자들을 집중 겨

냥하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애스버리 공원과 같은 긍정적 사례가 

생길 수 있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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